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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아, 태양열 에너지 사업 박차
30년간 23조7000억원 투입 국책사업 추진 … 2020년 Grid Parity 달성

인디아가 야심찬 태양열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의 The Times 인터넷판이 8월3일 보도했다.

만모한 싱 인디아 총리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전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태양에너지 사업계

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 Times가 확인한 계획 초안에 따르면, 인디아는 거의 제로 수준인 태양열에너지 발전 능력을 2020년까

지 20GW로 향상시키고, 2030년에는 100GW, 2050년에는 200GW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안에는 태양열에너지를 통해 생성되는 전기료를 2020년까지 화석연료 에너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2012년까지 모든 정부 건물에 태양 전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0년까지 2000만 가구가 태양광 조

명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액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으로 앞으로 30년간 9200억루피(한화 23

조7000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인디아 관리들은 태양열 에너지 사업이 12월 열리는 UN 기후협약 협상에서 서구 정부의 압박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태양열 에너지가 인디아의 가장 현실적인 대체 에너지원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일부 정부

관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술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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